
고려대 ICR센터, '동의의결제도'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소장 김연태)는 21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A중회의실에서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정위가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위반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자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권국현 김앤장 변호사가 ‘동의의결의 개시결정을 위한 요건’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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